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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전 엄청난 전쟁을 치뤘던 승은이의 치과진료가 오늘 다시 시작되었다.
5살. 첫 치과치료에다 꽁꽁묶고 잇몸마취주사 놓는바람에 눈물 콧물 땀범벅으로 어찌나 울어
댔는지 게다가 자기 살 인지도모르고 마취된 입안을 잘근잘근 씹어 2주동안 밥도 못먹었
다.-_-
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오른다. 이런데 쓰는 말인진 모르지만 될놈은 어찌되었든 되고 안될놈
은 뭘해도 된단다는 말이 생각났다. 전동칫솔을 사도 썩을 이는 썩는가보다. 주변 지인 아이
는 두돌쯤 되었는데 이제껏 양치질 한번도 제대로 시켜준적없단다. 타고난 건치이다.. 의사 말
로는 승은이 이는 특히 잘 썩는 이라고 했다. 어쩔수 없다. 남들보다 두배로 양치질 시켜주고 
신경쓰는 수밖에~ ㅜ
오늘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나서 지쳐 잠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.
치료받는내내 눈물 날만큼 안쓰러웠는데 한편으론 너무 대견한 우리아들.
반짝거리는 어금니가 이젠 2개가 되었다..^^ 
이젠 양치질 좀더 신경쓰자. 엄마가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거 많이 해줄게.
울　아들 파이팅이다~ 
나도 파이팅ㅎㅎㅎ


